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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미국의 통계제도는 분산형 제도로서 주요통계작성 기관만도 11개나 됨. 

- 통계인력은 센서스국 10,000명, 노동통계국 2,792명, 농업통계국 1,358명, 경제분석국

556명, 보건통계센터 516명, 교육통계센터 108명 등 각 분야별로 통계인력이 많음. 

- 통계예산도 센서스국 571백만 달러, 노동통계국 492백만 달러, 교육통계센터 184백만

달러, 농업통계국 138백만 달러 등 통계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센서스국 실시 통계조사의 특징으로는 자료수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무응답

을 인정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지방통계사무소의 특징으로는 지방사무소가 지역의 중추적인 통계센터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 

- 통계분야의 조정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는 비록 통계법이 없으나, 대통령실 소속

예산관리처 통계정책실을 중심으로 조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시사점으로 7개의 사항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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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계제도와 시사점 

 

1. 서언 

 

미국의 통계제도는 분산형 통계제도에 속한다. 통계활동에 연간 최소한으로 

500,000 달러를 투입하고 있는 기관만도 70여 개나 된다. 이 중 다음 표1

과 같은 11개 기관들은 기관의 설립목적이 전적으로 통계활동만을 하는 기

관으로 미국의 주요통계기관(Principal Statistical Agencies)으로 특별히 분

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작성 기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통계법에 의해 통계업

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 통계정보의 수집/발간 권한 또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각 부처의 개별 법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작

성 기관장들은 통계작성(발간하고자 하는 자료)의 범위 및 내용을 스스로 결

정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장관에게 통계결과 보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주요통계작성기관 중에서도 상무부에 속해 있는 센서스국은 인력

규모가 가장 방대하며, 수행하고 있는 일도 사업체 모집단 DB의 구축/운영, 

10년 주기의 인구/주택센서스 및 5년 주기의 경제센서스 실시, 타 기관에서 

의뢰 받은 통계조사의 실시 등 미국에서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분산형 통계제도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통계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통계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 미국의 주요통계기관 현황 

 

주관부처 통계담당조직 주요기능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센서스국 (Bureau of the 

Census, BOC)  

 

경제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센서스(인구/주택, 경제)의 실시, 모집단DB 

관리운영, 타 기관 의뢰 통계조사실시, 수

출입통계 등 담당. 

국민계정통계, 국제수지통계 등 담당. 

농림부 농업통계국 (National 농업센서스의 주관 등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Statistical 

Service, NASS)  

경제연구국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농업경제에 관한 연구 실시 등.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소관.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정보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에너지 통계에 관한 사항 소관 

보건/인적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 

인구동태통계, 보건통계에 관한 사항 소관.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법무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 소관.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임금통

계, 생산성통계, 산재통계 등 소관. 

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통계국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BTS) 

운수통계에 관한 사항 소관.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 

국세청 소득통계과 통계

실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OI)  

세무신고를 기초로 한 통계 소관. 

 

 

2. 미국의 주요통계조직별 인력 및 예산 현황 

 

주요통계기관별 통계종사인력 배치 및 예산규모로 보아서 미국의 통계제도

는 명실상부한 분산형 통계제도가 된다. 가장 인력규모가 큰 상무부 센서스

국(약 10,000명) 이외에 노동부의 노동통계국에 2,792명, 농림부의 농업통

계국에 1,358명, 상무부 경제분석국에 556명, 국가보건통계센터에 516명, 

에너지통계 작성에 369명 등 각 분야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분산형 제도를 취하고 있지만, 통계인력이 나

름대로 많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은 통계청, 농림부, 한국은행에 불과한 실정

이며, 여타 중앙부처에서의 통계종사인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등에서의 

통계담당인력은 평균 5명도 되지 않고 있다.  

 

예산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센서스국 571백만 달러, 노동통계국 492백만 

달러,  교육통계센터 184백만 달러, 농업통계국 138백만 달러, 보건통계센

터 126백만 달러, 경제분석국에는 66백만 달러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난다.    

 

우리나라 통계청 예산의 경우 2003년 기준 95,201백만 원(책임운영기관 특

별회계 6,154백만원은 별도)으로서 미국의 센서스국은 물론 노동통계국, 교

육통계센터, 농업통계국, 보건통계센터의 예산규모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임

을 알 수 있다.   

 

표2: 미국의 주요 통계조직별  인력 및 예산 현황 

 

주관부처 통계담당조직 인력(2003년) 예산(2003년, 

백만달러)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센서스국 (Bureau of the 

Census, BOC)  

경제분석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계 8,822 

F/T 6,142 

계  556 

F/T 533 

 

571 

 

66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통계국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al 

Service, NASS)  

경제연구국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계 1,358 

F/T 1,352 

  

계 504 

F/T 465 

138 

 

 

69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교육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NCES) 

계 108 

F/T 107 

 

184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정보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계 369 

F/T 352 

80 



EIA)  

보건/인적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보건통계센터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 

계 516 

F/T 469 

126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법무통계국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계 57  

F/T 52 

32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계 2,792 

F/T 2,376 

492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교통통계국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BTS) 

계 140 

F/T 136 

30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국세청 소득통계과 통계실

(Statistics of Income 

Division, SOI)  

미상 

 

32 

국립과학재단 과학인력통계과 미상 36 

주: 1) 센서스국의 인력에는 인구주택센서스 준비요원(F/T 1,926명 및 P/T 1,370명)이 빠져

있음).  

2) 센서스국의 예산에는 농업센서스 예산 41백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OMB,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04. 

 

3. 미국 센서스국의 인력현황  

 

한편, 이 장에서는 미국에서 중앙통계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센서스국

의 인력, 조사현황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에서는 고용 유연성이 많아 수시로 인력이동이 발생하고 있어서인지 어

떤 특정 시점 기준으로 센서스국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현황을 정확히 파악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는 나름대로 센서스국의 

인력현황을 다음 표3과 같이 파악한 바 있다. 

 

이 중 비교적 신뢰할만한 자료로는 1996년에 미국 센서스국으로부터 직접 

전달 받은 자료와 센서스국이 1998년에 발간한 “Briefing Book”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기초로 추정하여 보면 센서스

국의 인력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워싱톤 DC에 소재하고 있는 본부에는 약 4,000명, 12개 지방사무소 근



무 일반직 직원은 약 600~660명 (1개 사무소 평균 50~55명), 조사직원

(Field Representative) 및 지도원은 약 3,300명 (1개 사무소 평균 275명이

며, 지도원은 조사원 5인 당 1명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 자료처리센터(National 

Processing Center)에는 약 1,500명 그리고 3개의 전화조사센터에는 1개 

센터 당 100명씩 300명의 전화조사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두 합해 보면 미국의 센서스국에는 총 만 명이 넘는 인력이 근무하

고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는 정원기준으로 본청 427명, 12개 지방사무소 및 

35개 출장소에 1,235명, 총 1,662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일용직 직

원을 포함하게 되면, 본청에는 541명, 지방사무소/출장소에는 1,559명으로 

늘어나 총 2,100명이 우리나라 통계청 인력으로 볼 수 있다.   

 

정원기준으로 우리 통계청의 인력을 미국 센서스국의 인력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통계청의 인력이 총수 차원면에서는 미국의 16.6%, 본청 차원에서는 

10.6%,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는 37.4%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

라 통계청 본청 차원의 인력은 미국 센서스국에  비해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3: 미국 센서스국의 인력현황 

 

 

 
1985년에 

입수한 자료 

센서스국으로 

부터 직접받은

자료(1996년) 

Briefing Book 

에서의 자료 

(1998년) 

 

2002년 

계 8,692명 9,357명 약 10,700명 

본      부 3,745명 5,292명 약 4,000명 

 

미국의 2004년 통계

업무추진계획 보고서

에서는 2002년기준 



12개 지방사무소 

· 사무실근무 
 

 

· 현지조사요원 
 

 

3,729명 

 

 

 

 

 

 

4,065명 

709명 

 

 

3,356명 

 

 

약 4,000명 

600명~660명 

(1개사무소 평균 

50~55명) 

약 3,300명 

(1개사무소 평균 

275명) 

자료처리센터 

(인디애나주 재퍼슨빌 소

재) 

1,185명 

 
- 

1,100명 ~ 

2,400명 

3개의 전화조사센터 

(제퍼슨빌,멜릴랜드 

해저스타운, 아리조나 툭

손) 

- - 300명 

해   외 33명 - - 

센서스국에서의 직원

을 전업직(Full-time 

permanent) 4,390명, 

파트타임직(oter than 

full-time 

permanent) 3,552명, 

총7,942명으로 구분

하여 놓았음 

(OMB,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04) 

 

Note : 경제센서스가 실시되는 년도(예 ; 1998년 및 2003년)에는 직원수(특히, 파트타임

직)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4. 주요 월간 통계조사의 인력 및 예산규모 

 

부록 표에는 주요경제사회 통계에 대해 투입인력, 예산규모, 표본규모 및 자

료수집방법 등을 수록하여 놓았다.  

 

먼저 미국 노동통계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매월 노동력 통계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의 경우는 조사기획/분석 요원으로 20명이, 자

료집계요원으로 10명이 총 30명이나 되는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는 

센서스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료수집요원은 감안되지 않았음). 연간 투입되

고 있는 총예산규모는 35,000천 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의 경우를 살펴 보면 미국 노동통계국에 다수

의 경제/통계전문가 이외에도 품목전문가로 40명이, 자료처리 전담요원으로 

38명이, 현장가격자료 수집요원으로 480명(이 중 파트타임 직은 400명임)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제조업 월간 통계조사에는 18명이 약 4,000여 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우편 17.9%, Fax 

34.4%, CATI 15.1%, Touchtone Data Entry1 26.5%, 전화응답 3.0% 그리

고 직접방문에 의한 방법 3.1%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

다.  

 

네 번째, 매월 소매업통계조사의 경우는 본부요원으로 20~25명이 그리고 지

방사무소 소속 조사요원으로는 약 230명이 담당하고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원칙적으로 우편조사를 채택하였으나 최근에는 Fax를 이용한 자료수집 비율

이 75%나 될 정도로 월등히 높아졌다.  

 

다섯 번째, 건축허가조사, Survey of Construction(주택착공/완공/판매조사) 

및 건설기성액 추계 업무에는 약 20여명의 본청 요원과 230여명의 조사요

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 번째, 연방준비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산업생산지수에는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타 기관으로부터도 연간 약 300,000 달러 어치의 자료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편제작업의 경우 2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

며, 벤치 마킹 자료로는 센서스국에 약 425,000 달러를 주어 위탁 조사하고 

있는 연간 생산능력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미국 센서스국 통계조사의 특징 

 

미국 상무부 센서스국에서는 연간 약 200여종2의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TDE방법이란 전화를 이용한 자료의 자동입력 시스템임. 미국 노동통계국의 매월 노동실

태조사(Current Employment Survey)의 경우 사업체의 50%이상이 이 방법으로 응답하고 

있음 (http://www.amstat.org/sections/srms/Proceedings/papers). 

 
2 1998년 발간 “Briefing Book”에는 200종이라고 되어 있으나, 센서스국의 2000년 결산보
고서에는 100여종이라고 나와 있음. 이 중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상조사는 27

개로 나타남. 



 

타 부처가 위탁한 조사를 실시 – 가구대상 조사의 통합관리 
 

1) 미국 센서스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다수의 통계조사는 센서스국의 자체 

확보예산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통계조사는 타 부처의 예산지원으로(on 

a reimbursable basis) 실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매월노동력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및 가계지출조사, 주거상황조사(American Housing 

Survey), 범죄희생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국민건강조

사(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는 각각 미국 노동통계국, 주택/도시

개발부, 법무통계국 및 보건통계국의 예산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계조사가 된다.   

 

다양한 자료수집방법의 적용 – 우편조사, Fax, CATI, TDE 등 
 

2) 통계조사의 두 번째 특징은 사업체/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통

계조사는 우편조사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M3(제조업) 

월간통계조사, 경제센서스, 매월 및 연간 소매업통계조사, 건축허가조사 등이 

모두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편조사라고 하여 자료제

출을 반드시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우편에 의한 방법이외에도 

Fax,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전화에 의한 응답 모

두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웹을 기반으로 한 조사방법, TDE(Touchtone Data Entry) 방법 및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 시스템 방법도 개발이 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조사는 센서스국의 지방사

무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청에서 직접 주관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모집단명부 DB를 구축하여 표본추출에 이용 

 

3)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1974년부터 사업체/기업체 명부에 대해 DB를 구축

하여 이용하고 있다. 기초자료로는 국세청(IRS)이 발급한 고용주 식별번호 

및 소득세 신고자료, 센서스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통계조사와 기

업체조직조사 및 5년 주기의 경제센서스 결과 등을 쓰고 있다. 



 

2000년 현재 이 DB에 들어가 있는 자료로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

는 규모가 큰 기업체 181,223개, 한 개의 사업체만으로 되어있는 기업체 

5,471,321개, 그리고 16,529,955개의 자영업자 사업체에 대한 자료가 수록

되어 있다. 개별 기업체에 대하여 입력되어 있는 항목으로는 고용주식별번호, 

회사이름 및 주소, 산업분류코드, 지역코드, 회사의 법적형태 등의 기본정보

가 수록되어 있다. 바로 이 DB가 센서스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통계조

사의 틀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센서스국에서 표본을 뽑을 때, 자영업자 사업체

(Firms without paid employees)들은 통계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이다. 

즉, 자영업자 사업체에 대한 통계자료는 거의 전적으로 국세청의 세무신고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렇게 조사에 의한 방법보다

세무신고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실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가구대상조사는 지방사무소가 담당  

 

4)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통계조사에서는 현지방문을 통한 직접면

접방식이 주된 조사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매월노동력조사(CPS), 가계지출

조사, 주거상황조사, 범죄희생조사, 국민건강조사 등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

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계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경우는 모두 센서스국의 자체예산이 아니라 타 부처의 예산지

원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를 개별부처에서 따로

따로 실시한다면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

문에 이를 모두 센서스국의 12개 지방사무소를 통해 통합 실시하고 있지 않

나 싶다. 센서스국의 12개 각 지방사무소에는 조사원(Field Representative)

과 지도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바로 이들이 현장에서 자료수집업무를 책임지

고 있는 것이다.   

 

무응답을 인정함  

 

5) 미국에서는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무응답이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

두에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매월 노동력통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적격가구 

중 7% 정도의 가구에서 응답거절, 일시부재 등으로 인하여 응답을 하지 않

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월 소매업통계조사의 경우는 응답률이 업체수 



기준으로는 65~75%, 판매액 기준으로는 81%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인구주택센서스(4월1일 기준)의 경우 우편조사방법을 적

용하였는데, 4월18일까지 우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64.3%로 분석된 바 있다3.    

 

이와 같은 무응답에 대처하기 위해 센서스국에서는 나름대로 

TDE(Touchtone Data Entry) 방법이나 음성인식(Voice Recognition) 자동입

력시스템 같은 방법을 개발/적용코자 노력하고 있다. 만약 규모가 큰 기업체

에서 응답을 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1차로 우편으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단계로 본청직원이 직접 그 기업체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있기도 

한다. 지방사무소의 경우도 조사요원들에게 응답률을 높이라고 항상 강조하

고 있다.          

 

특수시설을 대상으로도 조사 실시 

 

6) 통계조사를 조상대상별로 구분함에 있어, 사업체/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이외에도 시설(예; 기숙사, 병원)을 대상으

로 하는 조사와 특수한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예;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넬조사)까지 구분해 놓은 점이다.    

 

특정주제에 대한 조사도 실시 

 

7)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조사가 주로 산업부문별로 발달이 되었으나, 미국 

센서스국의 경우는 산업부문별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도 통계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예를 들면, 연간 자본지출(설비투자) 조사, 연간 R&D 조사, 연간 

제조업 에너지 소비조사 등과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통계조사가 주기적으

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 거의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 및 고용통계에 대해서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분기별로 광업/제조업/도소매업체로부터 대차대조표를 

수집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외 미국 센서스국은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 수출/입에 대한 

통계를 매월 작성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3 Census Bureau, Final Report of Census 2000 Mail Response Rates, Jan.2003. 



건축통계의 경우 전 과정에 대해 월별 통계를 작성 

 

8) 건설업의 경우 미국 센서스국에서는 매월 건축허가, 주택착공/완공/판매, 

기성액(Value of New Construction Put in Place), 임대(Market Absorption)

와 같이 건축 전체과정에 대해 매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6. 미국 센서스국 지방사무소의 특징 

 

미국 센서스국은 전국적으로 12개의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은 

사무소 본부 기준으로 1개 지방사무소 당 평균 약 50~55명이 근무하고 있

다. 지방사무소에서의 현지 자료 수집업무는 조사원 및 지도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원 및 지도원들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

우며, 근무장소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스앤젤러스 사무소의 경우는 표4  

에서 보이듯이 사무소 본부에 50명, 조사원 200명, 조사지도원 40명이 배치

되어 있다.   

 

지방사무소 본부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다.  

 

1) 경상통계조사 및 연간 통계조사의 관리업무 
 

2) 지리정보시스템(TIGER System) 내용의 확인 및 수정 – 예를 들면, 
LA 지방사무소에서는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약 70만개의 Block에 

대하여 수시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3) 지역의 중추적인 통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 – 지방사무소에서는 자
체적으로 지역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객이 요구하는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하여 4 명의 직원을 배치, 자료제공 업무를 전담시키

고 있다.    

 

현지에서의 자료수집은 조사요원들로 하여금 Laptop을 이용한 면접조사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전화조사, Fax를 이용한 조사방법 

모두를 허용하고 있다. 조사완료 후에는 조사요원은 조사표를 지방사무소를 

경유치 않고 인디애나주 제퍼슨 빌에 소재하고 있는 자료처리센터로 직접 

보내주고 있다. 단, 지방사무소 본부에서는 조사애로점 해결 및 진도현황 등



을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4: 미국 센서스국 로스앤젤러스 사무소 현황 

        담당분야 인원 

          계 

소장 및 행정관리(경리, 물품구입, 비서 등) 

인사 담당(조사요원 채용 업무 등) 

컴퓨터 전문가 

매월노동력조사 담당 

매월노동력조사 전산화작업 담당 

매월 가계조사 담당 

주택 착공/완공/판매조사 담당 

범죄희생조사 담당 

보건통계조사 담당 

소득 및 사회복지 통계조사 담당 

지리정보 운영담당 

통계자료 서비스 담당 

기타  

50명 

12명 

 2명 

 1명 

 4명 

 4명 

 4명 

 2명 

 2명 

 4명 

 4명 

 2명 

4명 

5명 

주: 상기 인력 이외 로스앤젤러스 사무소에는 200명의 조사요원과 

    40여명의 지도원이 재택 근무하고 있음. 

 

7. 미국의 통계활동 조정 

 

미국에는 통계법이 없다4! 

 

앞에서 미국에서는 주요통계작성 기관만 해도 11개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통계활동에 대한 단일 법령인 통계법도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이 통계법도 없는 상태에서 각 부처 개별적인 통계활동

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통령실 소속 예산관리처 통계정책실이 조정업무 수행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통계활동 조정은 대통령실 직속 예산관리처(Office 

                                            
4 그러나 센서스 법(US Code Title 13)은 있다. 이 법에는 센서스 국에서의 자료수집, 응답

자의 비밀보호, 공표, 벌칙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다 

( http://www.access.gpo.gov/uscode/title13/title13.html). 



for Management and Budget)소속 통계정책실에서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관리처 통계정책실의 근무인력은 극히 얼마 안되지만(10명 미만), 

통계정책실은 각 통계작성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의 검토 및 평가, 표준분

류의 제정/개정, 통계기준 및 지침 마련, 국제통계무대에서의 미국을 대표하

는 역할 등을 수행 함으로서 통계활동조정의 핵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OMB 통계정책실은 1995년도에 만들어진 기관간 “통계정책 카운실
(Interagency Council on Statistical Policy, ICSP)”의 위원장 직을 맡아 통
계활동의 조정역할을 깊숙이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간 통계정책 카운실은 

통계작성 11개 주요기관 외에 환경보호청, 국립과학재단 및 사회보장청의 

통계담당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카운실이 수행한 일 중 큰 일 한가

지는 통계의 포탈 사이트(http://www.fedstats.gov)를 구축한 일이다. 이 사

이트를 방문하게 되면 미국의 여러 통계작성기관 모두가 연계되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다 (One-Stop Shopping for 

Federal Statistical Data).   

 

통계방법론 연방위원회도 역할을 한다! 

 

그리고 1975년도에 만들어진 “통계방법론 연방위원회(the Federal 
Committee on Statistical Methodology, FCSM)”도 나름대로 미국 통계발전
에 기여하는 바가 큰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원회는 12개 기관을 대표

하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 실무작업그룹으로서는 1) 자료비밀보

호 및 이용에 관한 소위원회, 2) 가구조사에서의 무응답에 관한 연구그룹, 3) 

사업체조사에서의 무응답에 관한 연구그룹 등 세 개가 있다. 최근에는 통계

기준 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통계정책 지침 1 및 2”에 대한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들은 이 위원회

의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http://www.fcsm.gov).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기관간 통계정책 카운실”과 “통계방법론 연방위원
회”는 공동으로 조사방법론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 2001년도 프로젝트: 소지역 추정, 조사결과분석을 위한 베이지안 방
법론 적용, 웹 기반 조사설계와 관련된 문제 

- 2002년도 프로젝트: 조사에 있어서의 무응답문제, 무작위 추출 전화
조사(무선전화 포함), 비모수 회귀분석 

- 2003년도: 2001년도 프로젝트 결과 발표 세미나 개최 



- 2004년도: 2002년도 프로젝트 결과 발표 세미나 개최   

 

또한 OMB 통계정책실은 1994년에 만들어진 “어린이 및 가족 통계 포럼
(the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과 1986
년에 만들어진 “인구의 노령화 통계 포럼(the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
고 있다. 이 두개 포럼의 진행결과는 다음의 웹 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http://www.childstats.gov; 2. http://www.agingstats.gov). 

 

또한 OMB 통계정책실은 “학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기관간 위원회(the 
Federal Interagency Committee on Measures of Educational Attainment)”
를 만들어, 이 위원회에서의 연구결과가 여러 통계조사에서 적용되도록 함에 

노력하고 있다.    

 

통계분류 및 통계기준의 제정/개정을 통한 조정 

 

이외 OMB 통계정책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분류 및 통계기준의  제정/개

정 업무를 주관하면서 통계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북미지역 산업분류의 제정/개정 
- 북미지역 상품분류의 제정/개정 
- 표준직업분류 
- 대도시권역 및 소도시권역 설정 
- 종족 및 국적 분류의 제정/개정 
- 소득 및 빈곤에 관한 정의 개발  

 

8. 미국에서의 작성 통계 

 

표5 에는 미국에서 주기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통계를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들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 센서스 국에서는 우리 통계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통계들을 

작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간 주택 착공/판매건수 통계, 월간 수출입 통

계, 분기별 빈집비율 통계, 분기별 기업 대차대조표 통계, 연간 설비투자

/R&D에 관한 통계 등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미국 센서스 국에서는 2년 주

기로 소 지역별로 가구의 평균소득 및 빈곤인구에 관한 통계를 추계하고 있



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둘째, 기업의 노동비용에 관한 통계를 우리나라 노동부에서는 연간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분기별로 작성하고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띈다. 그리고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연간기준으로 총요소생산성(Multi 

factor productivity)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분야

의 통계작성이 안되고 있는 실정도 언급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미국 경제분석국에서는 개인소득 및 지출에 관한 통계를 매월 작성/공

표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 하다.   

           

표5: 미국 주요통계기관의 작성통계 

작성통계 작성주기 공표시점 

센서스국 

- 소매업판매 속보 

- 내구재 수주, 출하, 재고 

- 주택판매건수 

- 주택착공건수 

- 건설 기성액 

- 제조업 수주, 출하, 재고 

- 도매업 판매 

- 상품/서비스 무역통계 

- 광공업/도매업 대차대조표 

- 소매업 대차대조표 

- 빈집(공가) 비율  

- 전자상거래 액 

- 서비스업 동태조사 

- 제조업, 통신업, 서비스업, 자본지출(설비투

자), R&D, 정부재정/고용 분야를 매년 조사,  

- 소지역별 가구소득 및 빈곤인구 통계 (2년

주기로 추계)  

- 경제센서스 

- 인구주택센서스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매년 

 

2년 

 

5년 

10년 

 

T + 2주 

T + 4주 

T + 4주 

T + 4~5주 

T + 5주 

T + 5주 

T + 6주 

T + 6주 

분기 후 75일 

분기 후 75일 

분기 후 30일 

분기 후 50일 

현재 통계 개발 중. 

 

 

해당년 후 2년  

경제분석국 

- 개인소득 및 지출  

- GDP 

 

월 

분기 

 

T + 4~5주 

분기 후 4주 



- 국제수지 

- 기업 수익률 

분기 

분기 

분기 후 6주 

분기 후 8~9주 

노동통계국 

- 사업체고용동향 (근로시간, 고용자수 등) 

- 소비자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 수출입물가지수 

-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 주당 실질임금 

-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 

- 기업노동비용지수 

 

월 

월 

월 

월 

월 

월 

분기 

분기 

 

T + 1~2주 

T + 3주 

T + 2~3주 

T + 2주 

T + 5주 

T + 3주 

분기 후 5주 

분기 후 4주 

연방준비위원회 

- 산업생산지수  

- 가동률 지수 

- 소비자신용(Consumer installment credit) 

- 가계금융자산 (소득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조사결과를 이용) 

 

월 

월 

월 

 

2년 

 

T + 2~3주 

T + 2~3주 

T + 5주 

 

n.a. 

자료출처: 1) http://www.economicindicators.gov/mainpage.cfm. 

         2) http://www.whitehouse.gov/fsbr/esbr.html. 

 

9.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통계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비

해 월등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통계청 본부에서의 조사기획/분석업무 담당인

력, 보건통계/교통통계/환경통계/과학기술통계 등 여러 분야에서의 통계담당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것이 요구된다. 예산도 인력확충과 마찬가지로 대

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력과 예산을 확충함으로써 기존통계자료

의 품질향상, 특정주제에 대한 새로운 통계의 개발,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자료수집방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법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그 동안 나름대로 새로운 여러 가지 자료수집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현지 직접방문(CAPI 방법 포함)이외에 Fax, 전

화, E-mail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오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 웹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조사, CATI, TDE(전화자동입력시스템), 



Voice Recognition(음성자동입력시스템)과 같은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자료수집방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

료처리센터나 전화조사센터 같은 조직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3) 자료수집과 관련 자영업자 사업체 또는 영세업체에 대한 자료수집은 직

접 방문에 의한 방법보다는 세무신고자료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4)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던지 사업체/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

던지 통계조사 시에는 무응답 비율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모든 조사 대상처로부터 100% 응답률을 기대하고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이

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조사결과의 왜곡을 불러올 수도 있다.  

 

5) 지방사무소는 지역통계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

시켜 주어야 한다. 통계자료 제공서비스 담당, 컴퓨터 담당, 홍보담당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6) 지방사무소 상시조사요원의 경우는 미국에서의 시스템과 같이 재택근무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  

 

7) 통계청에서 통계조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중앙부처의 통계작성기관간 공식협의체 구축 및 담당자 지정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공식협의체 구축 및 담당자 지정 
- 통계위원회 위원에게의 인센티브(예: 수당 등) 제공 
- 미국 OMB의 통계정책 Directive와 같이 통계법령은 아니지만 주요이
슈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적용 (예: 통계품질 가이드라인, 통

계자료의 사전공표일정, 마이크로 자료의 이용과 비밀보호, 소득 및 

빈곤에 관한 정의, 행정구역이 아닌 통계구역의 설정, 국적분류 등).   



부록: 미국에서의 주요 월간조사 투입인력 및 자료수집방법 현황 

 

조사명 투입인력 총예산규모 표본규모/응답률 자료수집방법 

노동통계국  

1) 매월 노동력

통계조사 (CPS)i

 

 

 

2) 소비자물가지

수 

 

 

 

3) 매월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조사기획/분석 요원 20명, 

자료생산 요원 10명 

(센서스국의 자료수집요원은 별도).

 

 

다수의 경제/통계전문가, 품목전문

가 40명, 자료처리전담요원 38명, 

현장자료수집요원 480명(이 중

400명은 파트타임직임). 

 

60명 (이 중 14명은 결과분석 전

담요원임). 

 

35,000 천

달러 

 

 

 

n.a. 

 

 

 

 

n.a. 

 

 

72,000 주택 중 적격가구는

61,200가구임. 이 중 무응답비율은

7% 정도가 됨 (응답거절, 일시부

재 등) 

 

87개 도시지역의 23,000개 점포

및 50,000 가구 (매월 80,000여

개의 가격자료가 수집됨). 

 

 

390,000개 사업체 

 

첫번째 달 및 다섯번째 달은 조사원

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머지 달은 CATI 방법으로 조사. 

 

 

조사요원이 직접 자료 수집. 

 

 

 

 

사업체의 60%이상이 TDE방법으로 

응답. 노동통계국은 각 주정부에 자

료수집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결

과자료는 주에서 이용토록 함. 



센서스국 

1) 제조업 월간

통계조사 (M3 

조사)ii 

 

 

2) 소매업 동태

조사iii 

 

 

 

3) 건축허가조

사, 주택 착공/

완공/판매조사, 

건설기성액 추계

조사 

 

 

4) 분기별 서비

스업 통계조사iv 

 

 

5) 매월 소득/사

회복지 통계조사

 

18명 

 

 

 

 

본부요원 20~25명, 지방사무소 조

사요원 230명. 

 

 

 

20명 (조사직원은 230명 정도). 

 

 

 

 

 

 

n.a. 

 

 

 

n.a. 

 

 

- 

 

 

 

 

n.a. 

 

 

 

 

n.a. 

 

 

 

 

 

 

5,500천 달

러(2003년 

개발 및 조

사비용) 

30,693천 

달러  

 

약 4,000개 사업체 (1,000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는 전수조

사). 물량이 아닌 금액기준으로 조

사됨. 

 

13,600개 업체(이중 4,000개 업체

는 속보집계를 위해 별도로 관리

됨). 응답률은 업체기준으로

65~75%, 판매액기준으로는 81%

가 됨. 

(건축허가조사의 경우) 850개 건축

허가 관청. 

 

 

 

 

 

n.a. 

 

 

 

n.a. 

 

우편(17.9%), Fax(34.4%), 

CATI(15.1%), Touchtone Data 

Entry(26.5%), 전화응답(3.0%), 직

접방문(3.1%). 

 

우편조사가 원칙이나, 최근 Fax를 

이용하는 비율이 75%로 급증.  

 

 

 

건축허가는 허가관청을 대상으로 우

편조사, 주택 착공/판매 조사는 시

공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기성

액은 기존조사자료의 활용 및 건설

진척현황조사의 실시 그리고 각종협

회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추계. 

 

인터넷 웹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

하여 자료 수집. 

 

  

가구 방문 및 전화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 (2002년 기준). 



연방중앙은행 

1) 산업생산지수

 

 

 

2) 제조업생산능

력지수 

 

5명 (연간제조업통계조사 등의 결

과를 이용, 보정작업 시에는 인력

이 10~15명으로 증가). 

 

2명 

 

300 천 달

러 

 

 

425 천 달

러 

 

각종협회 및 정부자료, 근로시간

및 전력사용량 자료 등을 이용 지

수를 편제하고 있음. 

 

n.a. 

 

연방중앙은행의 지역 지점들이 기초

자료를 수집, 타 기관으로부터도 자

료를 구입.  

 

센서스국에 위탁 조사하고 있는 연

간 생산능력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이용.  

 

 

 

 
                                            
i http://www.census.gov/hhes/www/housing/hvs/q104src.html 

 
ii Annex 3 of Report of the Task Force on Benchmarking in Infra-Annual Economic Statistics to the SPC, 2001. 

 
iii 변효섭, 경제통계의 정도 제고방안 (미국 직무훈련 결과 보고서), 1999.11. 

 
iv OMB, Statistical Programs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04, pag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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